






[개막공연] 한밤의 별빛 그린 콘서트
출연진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 데이비드 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 후,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리더
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성장했고, 2020년 1월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 오스
모 벤스케(Osmo Vänskä)가 제2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와 마르
쿠스 슈텐츠, 세계적 명성의 객원지휘자, 협연자가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는 탁월한 음악적 성과와 
프로그래밍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기공연 외에도 다양한 공익공연과 생
애주기별 교육사업 등을 펼치며 서울시민과 호흡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

데이비드 이는 2020년 1월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욕에서 태
어나 미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후 독일로 건너가 바이마르 프란츠 리스트 국립음악대학에서 니
콜라스 파스케를 사사했다. 미국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휴 울프를 사사, 예일대학교에서 피터 
운지안에게 지도를 받았다. 최근 그는 지휘자 지안카를로 게레로, 스티븐 로드, 데이비드 로버트
슨, 이그나트 솔제니친의 어시스턴트 및 커버 지휘자로 활동했다. 한국에서 진행 된 이탈리아 오
페라 아카데미에서 리카르도 무티에게 발탁되어 최종 공연에서 경기필하모닉, 국립합창단과 <라 
트라비아타>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외에도 바덴바덴 필하모니, 예냐 필하모니, 테플리
체 필하모니, 흐라데츠크랄로베 필하모니, 디토 체임버오케스트라, 워터베리 심포니를 포함하여 
유럽, 아시아, 북미에서 교향악단들과 호흡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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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수 피아노 협연

독창적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강렬한 기교와 깊은 음악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손민수
는 캐나다 호넨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 및 호넨스 프라이즈를 수상하여 국제적인 주목
을 받기 시작했다. 호넨스 국제 콩쿠르 우승 후 북미에서 그의 음악적 활동은 실로 센세이셔널했다. 뉴
욕타임즈는 손민수의 카네기홀 공연에 대해 안드라스 쉬프와 안젤라 휴이트의 공연과 나란히 언급하
고 이후 심도있게 리뷰했다. 또한 그의 바흐 음반에 대해 ‘아름답고 명료하며 빛나는 해석을 가진 음반’
이라는 평과 함께 그 해의 최고의 클래식 음반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뉴욕 타임즈 선데
이 에디션에서 그를 ‘특별한 예술가’라 칭하며 주목해야 하는 피아니스트로 절대적인 찬사를 보냈다.

그는 뉴욕의 카네기홀, 보스톤의 심포니홀과 조단홀, 토론토의 글렌 굴드 스튜디오와 세인트 로
렌스센터 등 수많은 북미 주요 무대에 올랐다. 또한 뮌헨의 가스타익, 이스라엘의 만 오디토리움, 
벨기에의 팔레 데 보자르, 상하이 콘서트홀 등에서 연주한 바 있다. 솔리스트로서 보스톤 심포니, 
보스톤 팝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캘거리 필하모닉, 퀘벡 심포니, KBS교향악단 등 세계적 명
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체임버 뮤지션으로는 로렌스 레서, 수렌 바그라투니, 강동석, 
조영창, 이자이 콰르텟  등과 함께 연주하였다.

서울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치며, 김영호, 이경숙, 김대진
을 사사했고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의 변화경과 러셀 셔먼
의 오랜 가르침은 그를 진화하는 음악가로 만든 근간이 되었으
며, 이후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2015년부터는 한
국예술종합학교에 초빙되어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
며 많은 국제 콩쿠르 입상자들을 배출해왔다. 또한 캐나다의 호
넨스 국제 콩쿠르, 노르웨이의 탑어브더월드 국제 콩쿠르 등 권
위있는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초빙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때 피아노를 시작한 그는 18세에 미국으로 이주한 후 부조니, 클리블랜드, 
힐튼 헤드, 호넨스, 루빈스타인 등 저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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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찬 사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전공 교수, 부천문화재단 이사장, 
KBS 교향악단 이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추진위원, 대전시
립예술단 자문위원, 수원시립예술단 자문위원등으로 재직중
이며 대통령실 문화정책 자문위원, 예술의 전당 공연예술감
독,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예술감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사, 국립발레단 운영위원, 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 운
영위원장, 국립무용단 자문위원등을 역임했고 저서로 예술경
영입문, 예술경영의 이론과 실제,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들, 그
땐 미처 몰랐던 클래식의 즐거움, 나를 꿈꾸게 하는 클래식, 
오 클래식, 생각의 전거장,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있고 공저로 
인문학 명강(서양 고전편)이 있다.

다니엘 린데만 사회

다니엘 린데만(Daniel Jakob Lindemann)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출신의 방송인이다. 특히 JTBC ‘비정상회
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린 그는 남다른 한
국어 소통능력과 피아노 실력으로 인기를 끌며 많은 한국 시
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피아노 연주 앨범으로는 
‘Esperance’, ‘Serenade’, ‘Story’, ‘Keys to Summer’ 등이 
대표적이다.



클래식 음악다방
출연진 소개

정지훈 해설

성악가를 꿈꾸었으나, 대학과 대학원에서 약학을 전공하였
다. 대학진학 후 꿈을 잃지 않고 수백회의 음악회와 강좌 등
을 섭렵하던 중, 클래식 음악 강의나 해설이 지나치게 현학
적이고 음악 안에만 갇혀 있다는 아쉬움을 느껴 직접 음악 
해설가/평론가로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를 주제로 세계 여러 곳으로 여행을 떠
나고 있으며, 그곳에서 새롭게 얻은 영감과 자료 등을 렉쳐 
콘서트로 구성하여 음악-인문학-여행이 독특하게 결합된 친
근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호평 받고 있다. 현재 음악 평론가/
해설가로서 다수의 예술 아카데미와 연주회장에서 다양한 
강의와 콘서트를 기획/해설하고 있다.

테너 김기선은  비엔나 국립음대 졸업 이후, 비엔나 프
라이너 음악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국내외에서 전
문 연주자로 활동중이다.

첼리스트 홍지연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Yale 
University와 Rutgers University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
득하였다. 이후 뉴욕 Artist International 오디션 우승, 러시아 
옴스크 문화부장관상, 음악저널 신인음악상 대상을 수상하
였으며, 현재는 Squarepig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진마리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오
페라과 예술전문사 졸업 후, 이탈리아 AMI academia 
accompagnento Diploma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한국예
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RAM korea 상임반주자, 
인천시립교향악단 객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정지훈

김기선

홍지연

진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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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촌초등학교 별빛오케스트라
예술이 학교를 만나, 마을로 나아가다. 계촌 클래식 마을
의 심장, 계촌별빛오케스트라는 마을과 축제의 시작점이
다. 개개인의 기술은 최고일 수 없지만, 함께 하는 예술은 
최선일 수 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며, 예술은 
바로 행위자의 진심이라고 믿는 우리 학생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과 평화이다. 2009년 창단 이래 꾸준
한 활동을 이어온 계촌별빛오케스트라는 오늘도 우리의 
음악을 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를 느끼길 소망
하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홍종석 강원예술고등학교

계촌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계촌초 별빛오케스트라’ 단
원으로 들어가 더블베이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연히 
접한 이 기회는 ‘계촌중 별빛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으로
도 이어졌으며, 현재 강원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해 ‘제2의 
최준혁’이라는 꿈을 향해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계촌중학교 별빛오케스트라
2012년 4월에 창단한『계촌중 별빛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화음과 가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기본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교생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방과후학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정몽구 재단의 후원으로 2박 3일 간 하계 및 동계 오케
스트라 캠프를 실시하여 기량을 연마해 오고 있다. 2013년 12월 평창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보
고회』연주를 시작으로,『2019계촌 클래식 마을 축제』,   『2019평창학생 연합 오케스트라 연주
회』, 등에서 연주를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계촌초&중 별빛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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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콰르텟

서울대학교 졸. 재학생으로 구성된 블랑 콰르탯은 함께 음악을 더 즐기자는 취지로 2019년에 결
성되었다. 불어로 ‘하얀 색’을 의미하는 블랑(Blanc)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들은 흰 도화지에 자신
들만의 색깔로 다채롭게 채워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연주하며, 아름다운 색깔들로 채워지는 음악
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감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
는 이들은 2020 금호영체임버콘서트, 음악저널 렉쳐콘서트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K윈드오케스트라

K윈드오케스트라는 관악(목관, 금관, 타악기) 합주단이다. 날카롭고 섬세한 목관(플룻, 오보에, 클
라리넷, 바순,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과 힘차고 강렬한 금관(트럼펫, 호른, 트럼본, 유포늄, 튜
바) 그리고 음악의 강. 약 역동성을 만드는 타악기(스네어, 베이스드럼, 심벌, 팀파니, 드럼 외 여
러 소품악기)로 구성된 순수 관악합주 단체이다. 전 단원이 클래식을 전공한 연주자이지만 다양
한 장르(Jazz, Rock, pop, movie ost등)와 다양한 관객층 연령의 연주 프로그램으로, 듣기만하
는 연주회가 아닌 관악기만의 특징인 여러 가지의 다양한 퍼포먼스로써 관객들과 함께하는 멋있
고, 재미있는 연주를 보여주고, 들려줄 것이다.

블랑콰르텟 K윈드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아티스트 VOD 오픈

홍보대사 피아노 다니엘 린데만 8. 17.(월)

한밤의 별빛 
그린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8. 17.(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8. 19.(수)

한국 페스티발 앙상블 8. 19.(수)

솔루스 오브 서울 브라스 8. 21.(금)

소프라노 강혜정 8. 21.(금)

한낮의 파크 
콘서트

Asher Quartet 8. 24.(월)

아파쇼나타 8. 24.(월)

파경음
(제3회 계촌마을 아마추어 클래식콩쿠르 최우수상) 8. 26.(수)

성악앙상블 누리오 8. 26.(수)

온드림 앙상블 8. 28.(금)

한밤의 별빛 
그린 콘서트

서울시립교향악단, 손민수(피아노) 협연
(사회) 홍승찬, 다니엘 린데만 8. 31.(월)

한낮의 파크 
콘서트

계촌초&중 별빛오케스트라 
홍종석(강원예술고등학교) 
블랑콰르텟(서울대학교)

K윈드오케스트라
8. 31.(월)

클래식 
음악다방

음악평론가 정지훈, 테너 김기선 
첼로 홍지연, 피아노 진마리아 8. 31.(월)






